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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서 2:11~3:8. 침례를 받고 선행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20~25분) 

살아 있는 식물을 보여준다. 칠판에 물, 빛이라고 적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가운데 한 가지가 없어도 식물이 살아갈 수 있을까? 
 

• 한 가지가 빠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칠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선한 행함)이라고 적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가? 
 

•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 원리들을 식물의 필요 사항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바울이 강조하는 교리를 찾기 위해 디도서 1장 16절, 2장 7절, 
14절, 3장 8절, 14절을 읽는다. 

•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 선한 일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디도서 3장 3~5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구절은 선한 일에 대해 우리가 이전에 학습한 구절과 
같은 내용인가,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 
 

• 바울은 모순된 말을 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 여러분은 바울이 의미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의로운 행위와 자비가 모두 필요하다.)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것은 죄를 
지은 각 개개인의 신앙을 필요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러한 신앙은 회개하고 침례받으며 성신을 
받으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증명되어야 
합니다.(사도행전 2:37~38 참조) …”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 이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과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함이니,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앎이라.’(니파이후서 25:23)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 일이란 참으로 
회개와 침례와 계명을 지킴과 끝까지 견딤을 
포함합니다.(앨마서 24:11 참조)” (Conference Report, 1998년 
4월, 76~77쪽;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59~60쪽) 

학생들에게 디도서 3장 4~8절을 읽게 한다. 그 후에 학생들이 
가상의 친구에게 후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각자의 선한 행위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를 편지로 
쓰게 한다. 

 

디도서 2:1~15. 경건하지 못한 것과 세상적인 욕망을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다.(15~20분) 

비판적이고 성급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왜 유쾌하지 못한가? 디도서 1장 10~14절을 읽고, 
디도가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 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은 그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들의 신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떠할까 ? 
 

•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 여러분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의 권고를 찾아보면서 디도서 3장 10~11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바울이 멀리하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교제를 멀리해야만 하는 때가 있는가? 
언제인가?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6:1 참조) 
 

학생들에게 종이를 주고 네 칸을 만들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디도서 2장 2~6절에서 바울이 바른 교훈(1절)을 주었던 네 
그룹의 사람들을 찾아보게 한다. 이 네 그룹을 각 칸의 
제목으로 쓰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1~8절을 주의 
깊게 읽고 각 칸에 바울이 각 그룹에게 주고자 했던 권고를 
열거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권고를 상고해 보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들이 주는 세상적인 영향력을 이겨내고 우리 자신을 
향상시킬 수는 있다.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서 디도서 2장 11~15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가 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구주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 스스로의 생활을 변화시키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 


